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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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새141장(통132장) 호산나 호산나 
새135장(통133장) 어제께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주

여는 질문

내 입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도구인지, 아니면 거짓과 불평, 불만의 도구인
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 이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
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
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가 입성할 때 타는 말이 아닌 사람들의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
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인간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고난의 종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
들며 맞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관례적 행위였습
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였던 그날로부터 불과 5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
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으로 맞으며 왕으로 영접하였던 자들, 그리고 5일 후, 금요일에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
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호산나로 환영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예수
님을 영접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
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죄 없이 오직 우리 죄를 대신
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십자가의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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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가 깨어지자 그 예수님을 당장에 저주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과, 입만 열면 예수님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무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
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입
을 찬양과 기도의 도구로,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살
아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말
이 아닌 행동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
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 언행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언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9절, 27:22-23)

•   예수님을 저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
니까? 

삶 속으로

•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 모습과 죄악된 언행을 행하는 내 모습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고백해 봅시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녀와 나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과 죄악의 말이 같이 나온 적이 있나요?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마태복음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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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새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새10장(통34장) 전능왕 오셔서

여는 질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
의 무덤에 안치한 것은 스스로 유대교의 배교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특
권과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부
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경
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였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합리화하는 강퍅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을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기도회 등으로 모
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최선을 다해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런 역동성이 교회 밖 현실에 대한 참여와 지혜로운 분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각종 봉사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한
다면 한국교회는 사회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의 걸림
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와 뒷담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걱정을 받고 있습니
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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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선구자였던 교회가 어
느덧 이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가정의 걸림돌, 직장의 걸림
돌, 이웃의 걸림돌,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다가는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지옥에 가도록 만
드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
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듯이,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위해 예수
님께서 그 험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
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57절)

•   유대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
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62-64절)

삶 속으로

•   다른 사람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   나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림돌입니까?

암송 구절 | 마태복음 27: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녀와 나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마태복음 27: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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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앞에 큰 사람

새354장(통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새549장(통431) 내 주여 뜻대로

여는 질문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위해 다윗은 거국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포용
하는 위대한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본문 이해

다윗은 이스라엘이 혼란과 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으로 번영하기를 소
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로 위대한 업
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
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서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기 삶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이끌
어 가는 것은 인간적 욕심과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는 
원수를 향한 자신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철저히 절제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
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했던 다윗과는 달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신앙적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조정하고 빼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관계된 시간을 줄입니다. 교회에 두 번 가던 것을 한 번으
로 줄이고 한 번 가던 것을 아예 가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에 ‘방학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도입해 버립니다. 또한 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되면 헌금과 같은 교회와 신앙생
활에 관련된 돈과 비용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때, 제일 먼저 신앙에 관련된 것을 포기하고 줄이는 것일까
요?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고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며 생명을 포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3주

144



기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의 세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
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즉 선민으로 선택받았으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난 후,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
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선택된 나는, 하
나님 앞에 큰 자로 성숙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만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인’이 되
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였던 사울 가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화합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14절)

•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11-12) 

삶 속으로

•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감정과 의지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3:18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
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녀와 나눔

•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나요?

• 내가 기쁘고 좋은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 어떤 일을 먼저 하겠어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하 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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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앞에서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는 질문

계속되는 승리와 번영으로 인한 다윗의 교만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유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이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력은 강해지고 국토는 넓어졌으
며 재물은 넘치도록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다윗은 이러한 번영과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교만이 다
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다 용납된다는 교만한 마음으
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도 사람의 눈만 속이려 하면서 모
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다
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절정기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Coram Deo), 라틴어로 ‘Coram’ 은 ‘앞에’라는 뜻이고, ‘Deo’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
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코람데오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칼빈과 같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생의 좌우명이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믿음과 종교 개혁자들
의 신앙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당연히 ‘코
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앞
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사는 세속적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줄 서서 손 비비는 세상 풍속이 그대로 드러
납니다. 또한 목사는 어떻게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교단에서 한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과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평신도들도 어떻게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중요한 임원 자리를 차지
하려고 기를 쓰고,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남아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버리기도 합
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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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목사에게라도 잘 보이고 충성해서 원하는 직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서거나 제단 위에 서면 조금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행동
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벗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지요. 
그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십자가도 한낱 나뭇조각일 뿐이며 제단도 교회 건물의 한 부분일 뿐
입니다. 교회 밖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가 아닌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 살
아가며 온갖 부끄러운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행동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간 숭배와 교회라는 건물과 관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
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인간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코람
데오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오직 이것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 신정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 다윗의 타락과 범죄는 무엇으로 인해 야기되었습니까? (1절)

• 범죄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8, 13, 15절) 

삶 속으로

•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11: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
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녀와 나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 보신다는 것을 믿나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하 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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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주권

새90장(통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는 질문

내 인생과 하루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내 생각과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습니까?

본문 이해

다윗은 통치 말기에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였
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죄인 
된 인간을 의인으로 이끌어 가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공사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어 갑니다. 성숙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
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 드리
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의
지, 주장, 판단,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빈방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지와 섭리대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
시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딱지를 딱 붙여 놓고 “내 생각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가치관
은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천명하는 것입니다. 집을 공사해서 완전히 새로 짓고자 한다면 공사 담당자에게 집을 완전히 
비워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와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보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치려고 하실 때 내가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남겨진 건물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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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믿
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칭의에서 성화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죄
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 죄인에서 의인으
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
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변화
시켜서 천국에 이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천국의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공사의 과
정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에 내 의지와 생각이 반영되어서는 안됩
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23:2)

•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질 가시나무는 누구를, 어떤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6-7절) 

삶 속으로

•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은, 내 삶의 본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 내 언행,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암송 구절 | 사무엘하 23:2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녀와 나눔

•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사무엘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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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Mouth Having Blessed Jesus

Hosanna, Loud Hosanna
Oh, How Sweet the Glorious Message

Because He Lives

Opening Discussion

Let’s think about whether my mouth is either an instrument of praise, gratitude and prayer 
toward God and Jesus or one of falsehood, complaint and dissatisfaction.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esus’ suffering began on Palm Sunday when He entered Jerusalem. Believing Jesus to be 
the Messiah they had been waiting for, the Jews welcomed Jesus into Jerusalem by wav-
ing palm branches and shouting “Hosanna.” But by not entering on a horse as a conqueror 
would enter, but on a colt carrying the burdens of men, Jesus showed that He would be a 
suffering servant who would take the yoke of human sin upon himself, suffer and even-
tually be killed. The Jews greeted Jesus as He entered Jerusalem by singing “Hosanna,” 
waving palm branches and took off their clothes and laid them in front of Him. This was the 
customary act of receiving the king. 
What happened just five days after the Jews accepted Jesus as their King? Were they 
different people: one group who received Jesus as king when He entered Jerusalem with 
the praise of “Hosanna,” and another group who beat and mocked Jesus five days later on 
Friday shouting, “Crucify Jesus and kill Him?” No. They were the same people. The Jews 
in Jerusalem spit in Jesus’ face and cried out for Him to be crucified with the same mouths 
having welcomed him with praises of Hosanna. They slapped and crucified Jesus with the 
same hands that had received Him like a king. 
We confess ourselves to be sinners who crucified Jesus. I need to know exactly what it 
means to be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Think about the time of the crucifixion of Je-
sus. What kind of person would I have been if I had been there? Can you think of yourselves 
standing beside Him on the cross, boldly proclaiming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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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 without sin and for our sins alone? I would have been one of the crowd calling for Jesus 
to be kille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s who cursed and killed Jesus as one and 
I who immediately pour out complaints and blame when my desire is not fulfilled even as I 
seek Jesus. If I had been present at the crucifixion of Jesus, I would have acted the same 
as the crowd. Therefore, I am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I cannot be a saved Christian without repentance for my sins that le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Making my mouth an instrument of praise and prayer and my body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ere the Holy Spirit dwells, revealing the fragrance of the living Jesus in 
me through my life, words, and deeds should be the life of repentance of the sinner who 
crucified Jesus. Repentance is an action, not a word. If I was a sinner who crucified Jesus 
before I was born again, then I, who received Jesus and was born again, should be the fra-
grance of Christ, testifying to what kind of person Jesus is through my words, deeds and 
life.

Into the Word

•     How did the Jews’ words and actions toward Jesus change? (vv. 8-9, 27:22-23)

•     Does the image of the Jews cursing Jesus show what they expected of Him?

Into our life

•   Let me confess which is truly me: do I give thanks and praise to Jesus or do I produce 
sinful words and deeds.

•     How would I have acted if I had been present at Jesus’ crucifixion?

Memory Verse | Matthew 21:9

And the crowds that went before him and that followed him were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
est!”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words of praise and prayer for Jesus ever come out of my mouth together with words 
of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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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adblock or a Stepping Stone?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All for Jesus

Come, Thou Almighty King

Opening Discussion

Joseph of Arimathea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He risked his life and reputation to 
pay honor to Jesus by burying Jesus in his tomb. What can you risk for Jesus Christ who 
died for your sin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Joseph of Arimathea, a member of the Sanhedrin which was the supreme council of the 
Jews, took Jesus’ body and placed it in his tomb. This act could have been considered as 
opposing the view of the Sanhedrin. He took the risk of being stripped of all his privileges 
and rights and being branded as a traitor, but he was willing to pay the utmost respect to 
the body of Jesus. On the other hand, the priests and Pharisees posted guards at the tomb 
to prevent Jesus’ disciples from stealing the body of Jesus. They were afraid that the dis-
ciples would claim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Joseph of Arimathea was the one 
who prepare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he priests and Pharisees were the ones 
who stood in the way of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Jesus died and was buried in the tomb paying for our hardened and stubborn sinful hearts 
that resisted the grace of God. The first thing we should do in front of the crucified body of 
Jesus and his tomb is not to justify our sins, but to acknowledge our sins and repent. Ko-
rean churches exert great effort to meet and gather as often as they can: Sunday services, 
Wednesday services, morning prayer meetings, and the list goes on. Our churches also 
study the Word of God diligently and serve in different areas of church ministry. 
But our churches are having a hard time connecting with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We need creativity and discernment. If our churches can contribute to our community by 
knowing the patterns of the world and connecting with them, we can become the stepping 
stone and not the roadblock. We, the church, have been the mockery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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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oadblock. People are laughing at us. We are considered a backward movement. Our 
church used to voice our concern about the world but now, ironically, the world is con-
cerned about our churches.
The Korean community raises their voices saying, “How can the church do that? How can 
Christians do that?” Are we no longer the vanguards but the laughing stock of the world? 
Let’s think about how I and my church are doing right now. Unknowingly, we may become 
the roadblock to Christ at my work, home, church and with my neighbors. Am I able to lead 
others to Christ and God’s heaven? Or because of me are others refusing to accept Christ 
and entrance to the Kingdom of God?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prevented the people 
from coming to Christ instead of leading them to the Messiah. We the church and Chris-
tians may have done the same by being the stumbling block to Jesus Christ. As Christians, 
we need to see how our faith and life are influencing others. Christ sacrificed his life for us 
and we should be the true and living sacrifice to build the Kingdom of God. Our church has 
to be the strong and unfailing stepping stone for Christ. When the church comes together 
guarded by the Word of God and lives out in faith and prayers, this will become possible. 

Into the Word

• What status did Joseph of Arimathea consider most important? (v. 57)
•    The Jewish leaders prevented people from going to Jesus and they were the roadblock to 
Jesus. What should Christ’s followers be in this world? (vv. 62-64)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sacrificed your own interest and given up your own good for the sake of 
others or your church? 

•     Am I a stepping stone to lead people to Christ or a roadblock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Memory Verse | Matthew 27:57

When it was evening,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also 
was a disciple of Jesus.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can you do for Jesus as a disciple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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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Honorable Person before God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There’s a Royal Banner
My Jesus, as Thou Wilt

Opening Discussion

For the purpose of unifying the kingdom of Israel and envisioning the grand future of Israel, 
David accepted Abner who was the commander for King Saul, David’s enemy. What kind 
of person would God consider using for His purpos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avid hoped that Israel would end the time of conflict and strife to start as a prosperous 
nation that reveals the glory of God. David was recognized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and was able to accomplish great things with power and authority. His faith never wavered 
and his faith was attributed to his great achievements. He did not desire to be a great man 
for the people, but he became a great man for God. David didn’t consider accomplishing 
his achievements as the king of Israel, but as a man of God. He always regarded God’s will 
and providence as the essence of his life rather than his own will, thoughts, judgment, and 
assertions. It was only God’s good will that led David, not human greed or ambition. When 
he honored God’s will and providence, he was able to restrain his feelings and will even to-
ward his enemies. David did everything according to God’s will, not his own.
Unlike David, who gave himself first for the glory of God, today’s Christians often give up 
their faith easily when confronted with heavy burdens of the world. If any difficulties or 
problems arise and if something needs to be adjusted or eliminated, church is compro-
mised first. Instead of going to church twice, it will be once, or serving or going to church 
will stop. People start “vacationing” from church. Also, when money is tight, the first thing 
people do is stop giving to the church. We need to think about what faith means to us. 
Why do Christians first give up and reduce things related to church when their finances are 
tight? In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Christians 
risked their lives to keep their faith and did not give up their faith even if their lives were jeo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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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ed. For this generation, how many people will stand on God’s side to the end of the time? 
We need people who can honor God and with whom God is pleased. Israel was a nation 
that was chosen by God. But after the days of David and Solomon, their rebellion and dis-
obedience dishonored God and consequently they received God’s judgment. When Israel 
was unable to fulfill God’s mission, God chose Christians as the new spiritual Israel to re-
place them. I am now a chosen person by God. Do I grow with maturity and do I live as an 
honorable person before God? Those who only pay attention to the eyes of the world and 
listen only to what people say cannot become the chosen people before God. God choos-
es those who are conscious of the eyes of God and listen to the words of Jesus as His peo-
ple. We must become the “chosen people” who will value and uphold God’s will.

Into the Word

•   How do we know that David didn’t treat Saul as an enemy but embraced him wit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vv. 13-14)

•   Why was the mighty and invincible power and authority of God with David? (8:11-12)

Into our life

• Can you regard God’s will and plan higher than your own emotions and will?

•   Have you ever persisted with your thought and volition against God knowing it was 
contrary to God’s will?

Memory Verse | 2 Samuel 3:18

Now then bring it about, for the Lord has promised David, saying, “By the hand of my ser-
vant David I will save my peopl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Sharing with your children

•   Would you be able to obey God by not choosing what you want because you know that 
choice would not please God? 

•   What would you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you and make you happy? Or the things 
that would please and hono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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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Discussion

David became arrogant after consecutive victories and the prosperity that followed. This led 
him to commit sin with Bathsheba. Do we live with the recognition that we always stand before 
Go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Israelites enjoyed the very best prosperity with God’s grace and power. The fame and 
might of the Israelites’ name became prominent, they expanded their land and they possessed 
more than before. It was solely from God’s grace and provision, but David regarded this success 
as his own achievement and the consequences of his greatness. This kind of arrogant attitude 
made David sin against God. He thought everything was permissible for him and he took Bath-
sheba, the wife of his loyalist, Uriah, and committed adultery. David then committed the murder 
of Uriah to hide his sins, not knowing that God watched everything even David’s most inner 
thoughts and plans. David failed to fear God. David forgot that humans always stand bare before 
God. David’s sin turned the page of Israel’s history. Their heyday was over. 
“Coram Deo” in Latin means “before God.” It means standing before God. Coram Deo was the 
central life motto for Apostle Paul and other protestants like Calvin. The early protestants fo-
cused on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es. This became the 
main theme for Christians who want to follow God 365 days a year and 24 hours a day. Coram 
Deo should be the measure and standard for all Christians. In many Christians’ lives, we witness 
their efforts and focus on Coram Hominibus (before human beings) to appeal and prove their 
superiority to others. This secular trend also can be found among clergy and other church lead-
ers to please the powerful figures in the secular world. Sometimes clergy seek to be appointed 
to a bigger church or a higher position in order to have more power and authority. Sometimes, 
congregants seek to take leadership positions in their churches. If they do not get what they 
want, they argue with others or leave. If you want to have certain positions and titles i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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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before God

Straight is the Gate to Salvation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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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tend to show your loyalty and obedience to clergy, and this produces the wrong kind of 
Christians. Let us remember that we seek recognition from God, not recognition from humans. 
Some Christians express extra awe when they approach the altar or around the cross and try to 
behave differently. Some congregants want to take off their shoes when they enter the altar. 
Please know that the cross, the altar and the pulpit are mere wooden pieces and only part of 
the church building. What good is it if we behave totally differently when we step out of church 
with the mindset of “Coram Hominibus” and forget “Coram Deo?” What good is it if we are not 
reluctant to behave shamefully outside of church but suddenly behave holy when we step in the 
church building? This is a picture of idol worship of the cross and the altar. Let us confess our sin 
for worshiping the wrong idols of clergy and church building when we focus on “Coram Homini-
bus.” May we stop the sin of discarding the glory of God by worshiping the idols of human clergy 
and church building. We need to go back to the Coram Deo spirit. As Coram Deo Christians, 
we should use the criteria in all our decisions of “Is it right before God or not?”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before God?” 

Into the Word

•   What was the main cause of the sin and corruption of David, the great king of Israel who built a 
dynasty based on God’s reign? (v. 1)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infulness that God commands us to not even imitate a taint of sin? (vv. 
8, 13, 15) 

Into our life

• Have you ever done anything with a mindset that “I am standing before God?” 

• Can you put the criteria, “What would Jesus do?” on your everyday words and deeds? 

Memory Verse | 2 Samuel 11:11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dwell in booth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camping in the open field.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to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

Sharing with your children

Do you believe that God watches everything you think, do and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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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Discussion

Was my mind and will the criterion for judging and deciding what to do in my life and in my 
daily life, or God’s will and wor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t the end of his reign, David reflects on the past and acknowledges God’s righteous prov-
idence in faithfully fulfilling the promised covenant despite his crimes. David had a weak 
human appearance and could not escape the limitations of a sinner, but God was always 
with him because he completely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over all of his life. The 
essence that leads sinners to righteousness is complete submission to God’s sovereignty.
Christians are completed as a result of the processes of growth and maturation. Maturity is 
the process of achieving perfection. The process of continuous growth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clusion of completion. Maturity is an ongoing process. It does not occur over-
night. Spiritual maturity is granting God, the owner of my life, the authority to work within 
me. I must completely empty myself in order for God to work within me. Only by emptying 
our minds, wills, assertions, judgments, and greed and inviting God into an empty room 
can God fully work within us according to His will and providence. If you have made God 
your master in me, you must empty me completely so that God may rule from head to toe. 
Labeling things and saying, “Don’t touch my thoughts; don’t get involved in my values; and 
don’t talk about children’s problems” is a declaration to God that I am still my own master. 
If you want to construct a completely new house, you must completely vacate the house 
and give it to the construction manager. It is very unappealing to see buildings whose con-
struction has been halted due to various problems and disputes during new building con-
struction. When God is trying to fix me here and there to build me, I intervene and sa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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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Found a Friend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O Lord, M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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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that is that, this is not working, and that is not working.” It’s possible.
God began the process of shaping us into godly men who do good for God. God leads be-
lievers from justification to sanctification, and finally to Christian glorification, for their salva-
tion. When we recognize that we are sinners, repent of our sins, and confess Jesus as our 
Savior, we are transformed from sinners to righteous. Sanctific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our justified life is transformed into a holy life that resembles Jesus. God transforms us into 
perfect Christians and glorious beings wh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rough the sanc-
tification process. The process of God completely transforming us is the process of our lives 
as believers, so that we who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in Jesus can achieve Christian per-
fection through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and enjoy the splendor of heaven. My desires 
and thoughts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building that God is constructing. Only when I 
give up all control over the construction of my life to God will He lead me into a glorious life. 
Those who seek God’s blessings must completely surrender themselves to Him right now.

Into the Word

•   Who had the sovereignty to lead David’s life? (23:2)

•   Who and what kind of life does the thorn tree thrown away from God symbolize? (vv. 6–7)

Into our life

•     What is wrong with the essence of my life if there are more things for which my prayers 
are not answered?

•     Is God or myself revealed as my master through my words and actions, my lifestyle, and 
my values and beliefs?

Memory Verse | 2 Samuel 23:2

The Spirit of the Lord speaks by me; his word is on my tongue.

Sharing with your children

•     Can you admit that God is the owner of everything you own?

•     Discuss what happened when you followed God’s will an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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